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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 브라운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야고보서	2:18)

클 라리는	경기장을	가로지르며	맹렬하게	공을	

드리블해	갔어요.	

클라리의	머릿속에	바로 이거야!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가장	키가	크고	빠른	상대팀	선수가	

경기	내내	클라리를	수비했는데,	지금은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수비하고	있었어요.	기회가	

온	거예요!

클라리는	잽싸게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서	

빠져나와서	공을	던질	자세를	취했어요.	

그런	다음,	클라리는	폴짝	뛰어오르며	공을	

던졌어요.	클라리는	허공을	가로지르며	

날아가는	공을	숨	죽여	바라보았어요.	제발 

들어가라.

공은	그물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팀원들은	클라리와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가르시아	코치님은	시계를	확인한	뒤	호각을	

부셨어요.	“이제	연습이	끝났다!	모두	

잘했어!	내일	보도록	하자.	단거리	

전력	질주를	많이	할	거니까	반드시	

휴식을	잘	취하고	와야	한다.”

클라리는	우는	소리를	내며	

자신의	물건을	챙기러	갔어요.	그때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가르시아	

코치님이	보였어요.

“클라리,	오늘	잘했어.	네가	정말	

열심히	연습한다는	거	알아.	그래서	

네가	자랑스러워.”

“고맙습니다.”	클라리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삽
화
: 
엘
리
자
베
스
 부
코
비
치

신앙을 
연습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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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차를	향해	걸어가면서도	클라리는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도	머릿속으로	자신이	던진	마지막	

슛을	곱씹고	있었지요.	특히	그물	속으로	공이	휙	소리를	내며	빨려	

들어가던	순간을	말이죠.	엄마는	연차	대회	말씀을	듣고	계셨지만	

그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클라리의	주의를	끌었어요.	연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을	적극적으로	연습할	시간을	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연습하다”라는	말이	마치	농구	연습에서	듣는	

말처럼	들렸어요.	어떻게 신앙을 연습하지? 클라리는 생각했어요. 

신앙으로 달리기를 하나? 아니면 신앙을 공처럼 드리블하는 건가?

클라리는	엄마에게	몸을	돌리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신앙을	연습하세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너는	농구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니?”

“연습을	하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코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요.	연습	훈련을	할	때	제대로	잘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그렇게	하기가	쉽니?”

“아니요!”	클라리는	단거리	전력	질주를	수도	없이	했을	때	

다리가	얼마나	뻐근했었는지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연습을	엄청	

해야	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갖기를	바라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	그분은	우리가	연습하고	더	나아질	방법들을	

주셨어.”

“예를	들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치님	

같은	분이시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전도	주셨어.	경전은	코치님이	쓰는	

전략서	같은	거야.	[전략서:	팀	스포츠에서	

특정	경기	상황에	맞춰	작전을	짜고	

그것을	모아	만든	것—옮긴이]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배우도록	격려하라고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단다.	가족은	마치….”

“팀	같은	거죠!”	클라리가	끼어들었어요.

“맞아!	우리	가족은	한	팀으로서	함께	일하고	연습하지.”	엄마가	

맞장구를	치셨어요.	“클라리,	연습을	하면	너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니?”

“더	잘하게	돼요.”	클라리는	몇	주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마지막	

슛을	넣게	되었을	때	기분이	얼마나	짜릿했었는지를	떠올렸어요.

“그렇지!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신앙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간증이	더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지.	그리고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클라리는	한	번도	신앙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신앙이	씨앗과도	같다는	말은	들어	보았지요.	하지만	신앙이	농구와	

비슷할	수	있다는	건	클라리는	이날	처음	알게	되었어요.	클라리는	

코치님이	팀을	위한	연습	계획을	어떻게	짜셨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나도 연습 계획을 짤 수 있을 

거야. 신앙을 위한 계획을!	집에	도착하자마자	클라리는	널따란	

종이를	찾아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기도—아침과	저녁

•경전	공부—매일

•교회—매주	일요일

신앙을	행사하는	일은	농구	연습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연습은	

연습이죠.	클라리는	자신의	계획을	보면서	

따뜻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클라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고,	

그분이	자신을	도와주시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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